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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changes in occlusal strength and oral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use of natural gargles containing 

cinnamon were confirmed. This study involved 42 adults aged 19 or older living in Busan from November 25 to 

December 2, 2023. Twenty-one people were randomly selected for each of the regular and natural gargles. In this study, 

the group using natural gargles confirmed an increase in saliva buffering power, a decrease in O'Leary index, and an 

increase in occlusal strength.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natural gargles containing cinnamon are helpful in 

improving the oral environment and occlus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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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 양치액은 구강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화학적인 방

법으로 사멸시키거나 억제하여 구강 내 청결과 구취제거 

및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Herrera et al., 2003). 현행 구강관리용품 중 치

약과 구강 양치액은 약사법의 의약외품 관련 규정에 따

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구강 양치액은 

충치예방을 도와주는 성분과 구강 내 유해성분의 발생을 

억제하는 항균성분(불화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유칼

립톨, 멘톨, 살리실산메틸, 치몰, 글리시리진산이칼륨, 이

소프로필메틸페놀 등)들로 구성되어 있다(Jin et al., 2017).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화학성분의 구강 양치액은 구강

미생물 억제를 하는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 시 

착색(Park et al., 2015), 염증반응, 구강 건조, 내성(Kim et al., 

2015)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 없이 안전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가글액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천연성분을 이용한 자연추출물에 대한 관심이 높

아져 감초(Kim et al., 2015), 프로폴리스(Choi et al., 2015), 

계피(Kim et al., 2023)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계피는 생강과의 강황속(Curcuma)에 포함되는 약물

로써 주요 성분인 curcumin이 항균작용(Yun et al., 2020), 항

암작용 및 항산화작용(Yoon et al., 2006) 등 많은 약리적 효

능이 입증되어 식품 및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인 천연식물의 하나이다(Choi et al., 2021). 이와 같은 항균 

기능성 가글액은 치태 또는 치석의 축적을 억제하고 치

주병과 치아우식의 진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Park et al., 2015). 

구강 내에는 항상 타액이 존재하며, 타액은 자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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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작용, 소화, pH 유지, 저작 등에 도움을 준다. 타액의 

분비나 흐름성이 비정상적일 경우 구강건강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어 정상적인 성분의 분비와 타액량이 중요하다. 

타액의 흐름이 감소하거나 결핍된 경우 구강점막의 항균

작용, 구강 내 소화작용 및 세정작용 등이 저하될 수 있

으며, 저작과 연하장애,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증가, 

구취의 증가 등으로 구강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Choi et al., 2021). 특히 저작능력이 저하되면 음식을 제대

로 씹을 수 없게 되며(Jung et al., 2018), 저작횟수의 감소는 

타액선의 기능저하로 타액량의 감소를 겪게 된다(Yang 

et al., 2013). 저작의 감소는 교합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교합력은 얼굴형태, 나이, 성별, 치주질환, 측두하악장

애 등(Im et al., 2016)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고 연구되었다(Lee and Jung, 2014). 이 중에서도 치주인

대는 저작을 위한 교합력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치아에 

대한 교합력을 감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치주압력수용기가 

교합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Im 

et al., 2016). 치주조직에서 교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불

필요한 결과로 치주조직에 발생되는 병적인 변화 또는 

적응 과정을 교합외상이라고 하며, 1978년 WHO에서 "반

대악의 치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치아

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에 의한 치주조직의 손상"으로 정

의하기도 했다(Choi, 2020). 이처럼 교합력은 치주조직의 

병적 변화에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천연 재료를 활용하여 구강 가글액 개발과 이

를 이용한 구강환경 변화와 구강관리 전후를 비교하여 

수치화 된 교합력 비교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리적 효능이 입증된 계피를 활용

하여 천연 가글액이 구강환경과 교합력의 변화를 확인하

여 천연 가글액의 사용에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보급화 

가능한 천연 가글액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02일까

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턱관절

에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대상자로서 연구 목적 및 방법

을 충분히 설명 후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최소 표본크기 36명을 산출하였으며, 중도 탈락률을 

고려하여 42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조군, 

실험군(천연 가글액-계피)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은 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DIRB-202311-HR-E-38). 

천연 가글액 구성 

천연 가글액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약리적 효능이 입

증된 천연 물질로 계피를 선정하였으며, 천연 가글액은 

대상자가 내원하기 직전에 제조하여 제공하였다. 천연 

가글액의 제조를 위해 천연 원료 전문점인 'What soap 

(https://whatsoap.co.kr)'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에게 제공된 일반 가글액은 증류수 45 mL, 자몽

씨 추출물 2방울, 자일리톨 5 g을 넣어 제조하였으며, 실

험군에게 제공된 계피 5 g, 증류수 40 mL, 자몽씨 추출물 

2방울, 자일리톨 5 g을 넣어 제조하였다. 가글액의 사용은 

1주일간 하루 1회 자기 전 10 mL씩 사용하도록 지시하

였다. 

교합력 측정 

교합력 측정은 GC사의 Dental Prescale II를 이용하여 

Fuji의 압력감지필름(감압지)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교합력

을 평가하였다. 교합력 측정은 양쪽 어금니를 강한 힘으

로 물도록 지시하였으며, 측정 전 압력감지필름과 유사한 

두께를 가진 연습종이로 올바른 교합을 할 수 있도록 연

습 후 측정하였다. 이는 구강관리 전, 후 각 1회씩 측정

하였다. 

구강환경 검사 

타액 완충능 변화: 타액 완충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타

액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치아건강(우식성 박테리아, 

산성도, 완충능), 잇몸건강(혈액, 백혈구, 단백질), 구강청

결도(암모니아) 총 7가지 항목을 측정 가능한 Arkray사의 

Sill-ha LH-4912를 이용하였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세구액으로 10초간 입안을 헹군 세

구 토출액을 측정 스트립에 접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구강관리 전, 후 각 1회씩 측정하였다. 완충능은 산에 대

응하는 저항력으로 평균값은 36으로 완충능이 낮을수록 

치아우식에 더 취약한 것을 의미한다. 

 

구강검사(O'Leary Index): O'Leary Index를 확인하기 위해 

천연 식용색소를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천연 착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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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구강관리 전 치면에 전체 치면에 바른 후 물

로 입을 헹군 후 착색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O'Leary 

Index를 확인하였다. O'Leary는 점수가 낮을수록 구강관리

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강관리 전, 후 각 1회씩 

측정하였다. 

설문조사 

사용 전, 후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인 구강불편감 감

소 정도를 확인하였다. 구강불편감 감소 정도는 구취, 건

조감, 교합불편감에 대한 항목으로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감을 심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42명으로 남성은 17명(40.5%), 여성

은 25명(29.5%)였다. 이 중 일반 가글액을 사용하는 군(대

조군) 21명과 천연 가글액을 사용하는 군은 21명으로 대

조군은 남성 9명(42.9%), 여성 8명(38.1%), 천연 가글액 

군은 남성 8명(38.1%), 여성 13명(61.9%)이었다. 연구 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27.86세로 대조군은 26.90세, 천연 가

글액 군은 28.81세였다(Table 1). 

가글액 사용 시 기대 효과 

연구 대상자의 가글액 사용 시 기대 효과로 대조군은 

구취 개선, 치주염과 충치 개선, 구강건조감 개선과 청량

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천연 가글액 군은 구취 개선, 구

강건조감 개선, 치주염 개선, 청량감, 프라그와 충치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가글액 사용 전, 후 구강환경 변화(타액 완충능 변화) 

<Fig. 1>은 연구 대상자의 가글액 사용 전, 후 구강환경 

변화로 타액 완충능의 변화를 나타낸다. 완충능은 대조군

에서 사용 전 46.71에서 사용 후 31.38로 감소하였으며, 천

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40.75에서 사용 후 42.10으로 

증가하였다. 

가글액 사용 전, 후 구강환경 변화(O'Leary Index) 

연구 대상자의 가글액 사용 전, 후 구강환경 변화로 

O'Leary Index는 대조군에서 사용 전 51.84점에서 사용 후 

68.66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46.51점에서 사용 후 45.61점으로 감소하였으며(전 P= 

0.031, 후 P=0.022),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3). 

가글액 사용 전, 후 교합력 변화 

<Fig. 2>는 연구 대상자의 가글액 사용 전, 후 교합력 

변화이다. 교합력 변화는 대조군에서 사용 전 876.28에서 

사용 후 862.11로 감소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Table 2. Expected effects of gargling 

 
 

Control Nature 
gargle 

N (%) N (%) 

Gaggle 
expected 
effect 

Periodontitis  4 (19.0)  4 (19.0) 

Dryness 1 (4.8)  5 (23.8) 

Bad breath 11 (52.4)  8 (38.1) 

Refreshing feeling 1 (4.8) 2 (9.5) 

Dental plaque 0 (0) 1 (4.8) 

Dental caries  4 (19.0) 1 (4.8) 

Control (N=21), Nature gargle (N=2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otal Control Nature 
gargle 

(N=42) (N=21) (N=21) 

Age, year 
(M ± SD) 

27.86 
(±12.106) 

26.90 
(±11.7875) 

28.81 
(±12.568) 

Gender 
(N (%)) 

Male 17 (40.5)  9 (42.9)  8 (38.1) 

Female 25 (29.5) 12 (57.1) 13 (61.9) 

 

Fig. 1. The saliva buffer capacity (BFC) changes before and 
after gargling. Buffer capacity (BFC) was analyzed by changes in
saliva components by the garg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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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769.49에서 사용 후 817.45으로 증가하였다(A). 교합면

적 변화는 대조군에서 사용 전 20.39에서 사용 후 19.78

으로 감소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19.27에

서 사용 후 19.77로 증가하였다(B). 교합평균은 대조군에

서 사용 전 45.86에서 사용 후 46.20으로 증가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38.88에서 사용 후 41.49로 

증가하였다(C). 최대 교합력 변화는 대조군에서 사용 전 

Table 3. Changes in oral environment by group (O'Leary Index) 

  
 

O'Leary index 

Before After 

Control  51.84±496.931 68.66±24.672 

Nature gargle 46.51±22.328 45.61±23.985 

tF/(P) 0.849 (0.031) 0.406 (0.022) 

Mean ± SD, Control (N=21), Nature gargle (N=21) 

Fig. 2. Changes in Bite force by group. The changes in bite force, bite force display area, average bite force, maximum bite pressure, and 
left and right bite force were analyzed for each oral gargle. (A) Changes in bite force by group, (B) Changes in bite force Display area by 
group, (C) Changes in average bite force by group, (D) Changes in maximum bite pressure by group, (E) Changes in left and right bite force
in the control group, (F) Changes in left and right bite force in the nature gargle group. 

A B 

D C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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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에서 사용 후 116.52로 증가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109.64에서 사용 후 114.49으로 증가하였

다(D). 좌우 교합력 변화에서 좌측의 교합력은 대조군에

서 사용 전 50.80에서 사용 후 50.55로 천연 가글액 군에

서는 사용 전 51.48에서 사용 후 52.47로 변화하였으며, 

우측의 교합력 변화는 대조군에서 사용 전 49.19에서 사

용 후 49.44로 천연 가글액 군에서는 사용 전 48.51에서 

사용 후 47.52로 변화하였다(E, F). 

가글액 사용 전, 후 주관적 구강불편감 감소 정도 

연구 대상자의 가글액 사용 전, 후 구강불편감 감소 정

도로 주관적 구취는 대조군에서 사용 전 4.33점에서 사

용 후 2.14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

용 전 4.80점에서 사용 후 2.48점으로 감소하였다. 주관

적 구강건조감은 대조군에서 사용 전 2.86점에서 사용 후 

2.33점으로 증가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3.90점에서 사용 후 1.90점으로 감소하였다. 주관적 교합

불편감은 대조군에서 사용 전 4.90점에서 사용 후 5.48점

으로 증가하였으며, 천연 가글액 군에서 사용 전 5.24점

에서 사용 후 4.33점으로 감소하였다(Table 4). 

 

고  찰 
 

최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

럽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일반

적이고 효과적인 칫솔질 외에 추가적인 구강용품 사용에 

대한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22). COVID-19

로 인해 마스크 사용이 중요시 되면서 구강 내 청결이나 

건조감 해소 등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구강 청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Yun 

et al., 2020).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높은 일반 가글액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건조감을 야기하거나 구강 내 자

극이 발생할 수 있다(Yun et al., 2020). 이에 천연 가글액 

중 항균작용(Yun et al., 2020) 및 항산화작용(Yoon et al., 

2006)과 구강건조감(Yun et al., 2020; Kim and Lee, 2023)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계피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계피를 함유한 천연 가글액을 활용하

여 대조군(일반 가글액)과 실험군(천연 가글액-계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그룹별 가글액 사용 전, 후를 비교

하였다. 

가글액 사용 전 각 그룹별 가글액 사용 시 기대 효과는 

일반 가글액와 천연 가글액 모두 구취에서 52.4%, 38.1%

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일반 가글액과 천연 가글액을 비

교하였을 때 천연 가글액 군은 일반 가글액 군에 비해 

구강건조감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높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천연 가글액 군에서 구강건조감

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취

와 구강건조감의 경우 타액의 분비량과도 관련성이 높으

며(Lee, 2017), 이에 타액 증가를 보인 선행연구들(Kim et 

al., 2023; Yun et al., 2020; Kim and Lee, 2023)을 토대로 천연 

가글액 중 계피를 활용한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각 그룹별 타액 완충능 변화를 확인한 결과 대조군에

서는 46.71에서 31.38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용 후 완충능의 평균값인 36보다 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연 가글액 군에서는 40.75에서 42.10으로 높

아져 타액 완충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계

피의 효능 중 구강건조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윤 등 

(Yun et al., 2020)과 타액 분비율 증가를 확인한 김 등 

(Kim and Lee, 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한 등 

(Han et al., 2008)의 연구에서 타액 완충능과 타액 분비

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Takahashi 등 

(Takahashi et al., 2008)의 연구에는 주관적 구강건조증과 

구강점막의 수분과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구강불편감 감소 정도에서 구강건조감에서 대

조군에 비해 천연 가글액 군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Table 4. Reduction of mouth discomfort before and after gargling (subjective) 

 
 

Control 
 

Nature gargle 

Before After Before After 

Subjective perception 

Bad breath 4.33±2.153 2.14±1.769  4.80±1.972 2.48±1.940 

Dryness 2.86±2.670 2.33±2.331  3.90±2.719 1.90±1.868 

Bite discomfort 4.90±2.791 5.48±2.804  5.24±2.406 4.33±2.887 

Mean ± SD, Control (N=21), Nature gargle (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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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최(Choi, 2020)의 연구에서 치태와 관련된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 교합외상은 질병의 진행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O'Leary 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듯 51.84에서 68.66으로 점수가 증가를 보인 대조군에

서 교합력과 교합면적이 모두 감소하고, 주관적으로 느끼

는 교합불편감에서도 전에 비해 불편감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대로 천연 가글액 군에서는 O'Leary 점

수가 46.51에서 45.61로 감소를 보였으며 이와 함께 교합

력과 교합면적의 증가와 교합불편감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윤 등 (Yun et al., 2020)의 연구에서 계피 추

출물을 함유한 천연 가글액 사용 후 치주염을 유발하는 

균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계피를 함유한 

가글액에서 구강환경 개선과 교합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박 등 (Park et al., 2011) 연구를 통해 치주

질환으로 인해 이차적인 교합외상이 있으면 치근 흡수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최 등 (Choi et al., 2004)의 연구를 통

해 외상성 교합의 치료는 치태조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글액 사용 전, 후 좌측과 우측 교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등 (Lee et al., 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교합

력의 감소는 치아주변 골조직의 밀도를 가져오며, 치아주

변 골조직의 밀도는 치아이동의 양상에도 영향을 준다. 

골조직의 경우 치주와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편측 저

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측면으로 이에 대한 원

인에 대한 분석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천연 가글

액 사용 전 좌측으로 편향되었던 교합이 사용 후 좌측 

교합은 높아지고, 우측 교합은 낮아짐으로 양측의 교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구강환경의 개선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치주질환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준과 타액 분비량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의 

수가 작고 평균 연령대가 낮아 실험 결과를 일반화시키

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좌, 우측의 교합의 균형 개선

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제

한점이 있다. 이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

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계피를 함유한 천연 가글액을 활용하여 

O'Leary index와 교합력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구

강환경 개선 및 교합력 개선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관적인 구강불편감을 통해 객관적인 수치와 

주관적인 인지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천연 가글액 

사용 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의의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천연 가글액 개발 및 

효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접근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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